
일본의 섬유기업들 –기술 계승을 위하여 기술 전승,  

기술 인재육성 등 추진 

일본의 큰 섬유기업들은 2007년부터 ‘단괴세대(團塊世代)’의 정년퇴직이 시

작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기술을 전승하거나,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요보(Toyobo)는 OJT(On the Job Training : 일상업무를 통한 교육훈련)에 추

가하여 섬유사업본부와 기능재 사업본부에 태스크 팀(task team)을 만들었다. 

구체적인 코어(core) 기술을 기본으로 베테랑과 젊은이로 짝지어, 각 기술개

발을 깊이 파고 들어가게 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또한 입사한지 2~3년이 지난 대졸 젊은 기술자는 ‘시가현(滋賀縣) 오츠시

(大津市)’에 있는 자체 종합연구소에서 도요보 전체의 고분자, 분자제어, 후

가공, 평가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다시 배우게 하고 있다. 

구라보(Kurabo)는 2006년 8월부터 ‘젊은 기술자 연수회’를 5년간의 특별 프

로젝트로 실시하고 있다. 섬유사업부의 ‘안조(安城)’ ‘오카야마(岡山)’ ‘간논지

(觀音寺)’ ‘츠(津)’ ‘도쿠시마(德島)’ ‘호조(北條)’ ‘마루가메(丸電)’ 등 각 공장과 

오사카 본사, 도쿄지사로부터 기술자뿐만 아니라 노무 스탭(staff)도 강사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화섬의 ‘데이진(帝人)’은 2007년 4월부터 ‘데이진 테크노 컬리지’를 개교하

였다. 연간 80명의 현장리더 후보를 교육하여, 5년간에 400명을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재직 중에 각사의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간부 약 20명의 관



리직 OB를 교수로 임명하고 각 사업소에 배치하여 수강자의 강의 스케줄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기술교육을 맨투맨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외로 공통적인 교육을 하는 오픈강좌나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연수 등의 폭

넓은 교육도 하고 있다. 

단괴세대의 정년퇴직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섬유사업이 부진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구조조정도 있어 기술자층이 적어진 기업도 적지 않다. 강한 기술

개발력을 갖고 있는 일본의 큰 섬유소재 메이커에게는 기술전승과 인재육성

은 큰 과제로 되어 있다.♣ 

 


